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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장지아 네 번째 개인전 

‘OMERTA-침묵의 계율’ 

작가노트：  

이번 <OMERTA-침묵의 계율>展은 서서 오줌을 누는 여성의 모습과 그 오줌이라는 매체를 

오브제로 활용한 여러 작품들로 구성된다. 나무로 상징되는 형태에 걸려있는 링거 병 속에 

들어있는 오줌이 증류의 과정을 거쳐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으로 식물이 커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에 소금결정체를 붙여 넣어 만든 오줌 

오브제들도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서 오줌을 누는 여성의 모습은 제각기 다른 체형과 연령의 몸을 

보여준다. 또한 그녀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으며 사진은 볼일을 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그녀들의 자세가 어딘지 불안정해 보인다. 그것은 자칫하다간 사타구니가 뜨끈하게 

적셔질 수도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그러한 자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시장에서 오줌을 

눈다는 것이 그다지 큰 사건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왜 이리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성들이 서서 오줌을 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누군가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절대 서서 오줌을 눌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볼일을 보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몇 번 따라 

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기억이 있다. 이렇게 나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신체구조상 

서서 볼일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단지 아랫도리를 다 적실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그 어린 나이부터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다르다라는 

일종의 경계지움이 각인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변기주변에 오줌이 튄다며 남자들도 앉아서 볼일을 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부인의 발언권이 센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경한 풍경이 가져왔다.  

나의 네 번째 개인전은 바로 일탈의 배설물이 새로운 생명을 싹을 틔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줌에 찌든 솜 위에서 자라나라는 씨앗들, 아름다운 형상의 소금기둥이 되어가는 

염분들.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불가능한 가능성. 그것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어디에도 없지만 

상상만으로 가능한 그 정신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전시장 안은 사진 속 배설물로 

이루어진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된다. 마치 지하 비밀 장소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누설되어서는 안되는 침묵의 계율 ‘Omerta’의 본거지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